
해외플랜트 수주 석유·가스가 주도
2013년 석유·가스·발전·해양 84.7% 차지 … 수주액 637억달러로 감소

석유 가스가 2013년 해외플랜트 수주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2013년 해외플랜트 수주는 석유·가스, 발전, 해양 부분이 전체의 84.7%를 차

지했고 5억달러가 넘는 대형 프로젝트가 84.4%에 달했다고 발표했다.

수주액은 2013년 637억달러로 2012년보다 1.7% 감소했으나 2010년부터 4년 연속 600억달러를 돌파했다.

산업부 관계자는 “세계경기 회복과 고유가 지속, 개발도상국의 산업기반 확충 등으로 중동 및 아시아, 아프

리카에서 플랜트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”며 “2014년 해외플랜트 수주 목표금액은 700억달러”라고 밝혔다.

산업부는 목표금액 달성을 위해 해외 프로젝트 발굴, 사업타당성 조사, 인력양성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

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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